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1. 30.(화)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

- 연구활동 멈추고 즉시 이동하여 우루과이 국적 응급환자 의료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
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
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
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
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
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의 극한 환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서주신 아라온호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남극 하계
연구 일정을 수행 중인 아라온호와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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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현장 사진 

고무보트 탑승(선의, 스페인어 통역, 1항사) 고무보트, 어선으로 이동

우루과이 어선 승선 Zoom, 무전기 활용 원격 진료 자문

환자 진료 아라온 의약품 전달


